
- 수열은 함수다 

수열도 n번째 항에 해당하는 값이 하나로 대응되는 일

종의 함수로 볼 수 있다. 다만 함수의 정의역이 자연

수가 될 뿐! 

 

- 고로 등차수열은 일차함수로 볼 수 있다. 

등차수열은 n앞에 d가 붙은 일차식으로 볼 수 있다. d

는 일차식의 기울기이기도 하다. 일차식이라서, 등차수

열의 합은 (항 평균)*항의 개수라는 것을 잊지 말자. 

 

- 등차수열의 합 𝑆𝑛은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

이차식이다. 

𝑆𝑛을 쉽게 구하는 방법이 있다. 𝑎𝑛 = 𝑑𝑛 + 𝑐  꼴이라고 

하면, 일차항 dn을 적분하듯이 해서 𝑆𝑛 = 𝑑
2

𝑛2 + 𝐶𝑛으

로 두고, 대문자 C는 𝑎1 = 𝑆1이 되도록 맞춰주면 된다. 

여기서는 𝑆𝑛 = 𝑑
2

𝑛2 + (𝑑
2

+ 𝑐)𝑛이 되겠다. 

재밌는 것은, 𝑆𝑛이라는 (나름의) 이차함수를 그려봤을 

때 꼭짓점의 x좌표가 자연수 k라면 𝑎𝑘 = −𝑎𝑘+1이라는 

관계가 성립하고, 꼭짓점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인 

이차함수(꼭짓점의 x좌표가 
2𝑘+1

2
꼴)라면 𝑎𝑥 = 0인 자연

수 x가 존재하는 등차수열이라는 점이다. 직접 그려서 

확인해봐라. 

- 수열에 절댓값을 붙인 합과 그냥 수열의 합을 

비교할 때 

∑ 𝑎𝑛 = 𝐴, ∑|𝑎𝑛| = 𝐵 

인 경우 수열 𝑎𝑛  중 음수인 항들의 총합이 (A-B)/2가 

된다는 것을 알아채야 한다. 반대로  

∑(𝑎𝑛 + |𝑎𝑛|) 

를 줬다면 양수인 항들만 골라서 그 합의 두 배만큼이 

저 값이겠다. 

+ 여기서 수열 𝑎𝑛이 등차수열이라면, 음수인 부분 합

과 양수인 합을 알았고, 다른 조건을 통해 양수 음수 

경계가 되는 항이 어딘지 알 수 있다면 (합이) 양수 

부분 음수 부분 각각 등차 중항으로 합을 계산하여 공

차도 구할 수 있겠지? 

 

- 등차수열의 합이 (등차중항)*(항 개수)라는 것

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. 

특정 구간 등차수열의 합이 0이라면 그 구간 등차중항

은 0이다. ∑ 𝑎𝑛
7
𝑘=1 = 0 이라면 𝑎3.5=0이라는 결론을 도

출할 수 있어야 한다. 물론 𝑎3.5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

하지 않지만, 적어도 𝑎3과 𝑎4의 관계는 절댓값이 같지

만 부호만 다른 항이라는 것 정도는 알아채야 한다.  

 

마찬가지로 합이 양수라면 등차중항이 양수임을 준 것

이고, 합이 음수라면 등차중항이 음수임을 준 것이다. 

- 조건이 비는 것 같다면…. 

정수나 자연수 조건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. 등차수

열이라면 공차를, 등비수열이라면 공비를 확인하여 조

건을 만족하는 것만 찾으면 된다. (181129 나형, 

220913) 

추가로, 정수나 자연수 조건이 있다면 부정방정식 형

태로 공비/공차나 n째항의 n 등이 정해질텐데, 이건 

한 문자로 정리하기보다 그냥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수

/정수를 대입해봐서 소거하는 게 합리적이다.  

- 귀납적으로 정의된 함수 

참 귀찮다. 그냥 몇 개 써가면서 규칙을 찾아가는 게 

중요한 철칙 중 하나. 



 

201121(나)처럼 대놓고 합을 묻고 있고, 다음 짝수항

과 홀수항이 전 항으로 정의된 경우처럼 ‘합을 초기 

하나 항으로 전부 표현할 수 있는 경우’와 같이 특별

한 경우에는 (가)식과 (나)식을 더해야 한다는 것은 기

본으로 알아 두자. 

(210430 가형도 풀어보자. 낚시가 하나 더 있다.) 

 

-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은 두 항 건너, 세 항 

건너, 네 항 건너 규칙이 있는 경우가 많다. 

나열하다 보면 어렵지 않게 파악할 것이다. 

 

- 역추적 

앞으로 계속 가는 정추적은 단순히 n이 더 큰 항을 찾

을 때, 또는 이 수열의 반복되는 규칙을 찾을 때 등등 

사용하게 된다. 

반면에 역추적은 n이 더 작은 항을 찾을 때 보통 하게 

되는데,  

𝑎𝑛+1 =
𝑎𝑛

2
− 3 (𝑎𝑛 > 0) 

𝑎𝑛+1 = 𝑎𝑛 + 7 (𝑎𝑛 ≤ 0) 

이런 수열이 있다고 했을 때, 역추적을 한다면 𝑎𝑛 에 

대한 식으로 바꿔주어, 

𝑎𝑛 = 2(𝑎𝑛+1 + 3) (𝑎𝑛+1 > −3) 

𝑎𝑛 = 𝑎𝑛+1 − 7 (𝑎𝑛+1 ≤ 7) 

처럼 바꾸고서 조건에 맞는 것들을 선택하여 뒤로 가

면 되겠다. 

 

- 다시,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도 함수다? 

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도 함수로 볼 여지가 있다. 그

런데 위에서 말한 것과는 결이 살짝 다르게, 정의역이 

n항, 치역이 n+1항이 되는 함수로 보는 관점이다. 귀

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은 참 다양하다. 피보나치 수열

처럼 𝑎𝑛+2 = 𝑎𝑛+1 + 𝑎𝑛이렇게 한 항이 다른 두 항으로 

표현되는 수열도 있는 반면, 특별하게 위의 경우처럼  

𝑎𝑛+1 =
𝑎𝑛

2
− 3 (𝑎𝑛 > 0) 

𝑎𝑛+1 = 𝑎𝑛 + 7 (𝑎𝑛 ≤ 0) 

𝑎𝑛+1이 𝑎𝑛만으로 이루어진 항인 경우도 많이 주어진다. 

이 경우, n+1항을 y로, n항을 x로 받아들여 그래프를 

그릴 수 있다. 

 

이 문제를 보면 ‘구간 별로 정의된 함수’와 상당히 유

사하다.  

나는 작년 9월 현장 시험에서 그래프를 그려서 풀었다. 

그래프를 그리면 근도 근이지만, 양수 항만이 다음 양

수 항을 낳고 음수 항만이 다음 음수 항을 낳는다는 

사실 등이 좀 더 직관적으로 잘 들어온다.  

 

- 등비수열 

등비수열은 고난이도로 자주 나오는 테마는 아니다. 

다만 등비수열의 합에서도 공비를 찾을 수 있음을 염

두에 두고 있자. 



𝑒𝑥) 
𝑆2𝑛

𝑆𝑛
= 𝑟𝑛 + 1(𝑟은 공비) 

 

- 하고 싶은 말 

수열 파트는 많은 문제를 접하고 정리하는 게 큰 도움

이 된다. 개념을 넘어서 논리적인 사고와 직관으로 지

름길을 찾는 것이 푸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기 

때문이다. 사설 문제 중 좋은 수열 문제 많다. 다른 파

트도 마찬가지지만 수열은 더더욱 다양하게 접하고 많

이 깨져보는 편이 바람직하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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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 201121 (내를 풀지 않았다면 풀고 오세요 >
(풀어놓은게 있어 사진으로 대체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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